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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를 위해 조계종과 업무 협력  
- 전통사찰 주변 산림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함께 노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을 

찾아 전통사찰 주변 산림환경보호를 통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사찰주변의 산림은 희귀‧특산식물을 비롯한 다양한 산림 식생자원이 분포

하고 있어 보전가치가 높다. 그러나 ’05년 강원도 양양 낙산사가 산불로 

소실된 사례와 같이 산림재해는 산림생태 뿐만아니라 역사․문화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산림청과 조계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활동 공동 

추진(탄소중립의 숲 조성 등) △생태계 보호, 생물다양성증진 등 산림환경‧
생명존중 인식확산 활동 △사찰림의 산불‧산사태 등 재해방지 등을 위한 

공동협력 △사찰 주변 산림자원의 순환경영 등 산림과 사찰이 상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조계종과 산림환경보호 협력을 시작으로 사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를 보전‧관리함으로써 산림으로부터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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